
사랑하는 자가 기도해주는 것이다

작성일 : 2011년 1월 6일 (목) 오후 11시

작성자 : 주정신 (월명동 하늘무용단)

[ 외국 회원들과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선생님만

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을 뵐 수 없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해주심으로 영으로 만

나니 감사했습니다. 희망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예수님, 사랑하는 선생님 위해 기도해요. 선생님과 

함께할 수 없으나 제 영은 늘 만나니 너무나 감사

해요. 선생님의 육은 매였으나 선생님의 영은 매일 

수 없으니 희망이에요. 감사합니다.”하고 기도했습

니다. ]

* 예수님 말씀 *

사랑하는 자야. 

너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크구나. 

사랑하는 자가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자가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기도해 주거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적고 적구나.

사랑하는 자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가 어찌 네게 힘들다 말하고 아프다 말하고 

그가 있는 곳이 춥다고 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늘 기도해 주어라. 

기도가 만남이고 기도가 대화이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와의 만남이니 

늘 진실로 기도해 주어라. 

네가 그를 위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 앞에 합당

하니 

하나님 앞에 상달된단다. 

그러니 늘 진실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하나님이 네가 선생 위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니 늘 기도하여라.

네가 선생 위해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니 늘 기도이다. 

기도는 만남이라 하였다. 

기도로 만나거라. 

만나서 매일 깊은 사랑 나누거라.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해주어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거기에 사랑까지 더해지면 정말 금상첨화구나.

사랑으로 기도한 것은 희망이구나. 

만날 수 없으나, 선생과 함께할 수 없으나 

너의 기도로 선생과 만나고 너의 기도로 그가 사니 

희망이구나.

역시 기도는 희망이구나. 

사랑하는 자야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자.

나도 너도 기도하자. 

사랑하는 내 신부 위해서라면 

내가 내 무릎 닳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축복받은 인생이요.

선생을 위해 하는 기도가 바로 

세계를 위한 기도이며 

민족을 위한, 섭리를 위한, 

그리고 너를 위한 기도란다. 

우리 둘이 선생 사랑하니 함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자가 진실로 기도했을 때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는 거야. 

늘 선생 위해 기도.

선생은 널 위해 기도하니 너는 선생 위해 기도해줘.

선생 늘 사랑으로 섭리 너희들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기도 안 해주면 서운한 것이다. 

사랑의 위력으로 기도하거라. 

기도가 사랑의 증표이다. 

사랑하니 늘 기도이다.

기도가 영적 만남이다. 

늘 만나거라.

그에게 힘을 주자. 

그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자.

기도가 너의 삶이 되어 살아보거라.

주 예수니라.


